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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tudy on the Influence of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Self-Efficacy, and Depression on the Learning Satisfaction and Intention to 

Continue Studying in Distance Education Due to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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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self-efficacy, perceived usefulness, perceived ease of use, and
depression on college students' academic persistence in the COVID-19 epidemic and the
resulting non-face-to-face education situation were identified as mediating effects on learning
satisfaction. In the second semester of 2020, a survey was conducted on students enrolled in
a four-year university in Daegu and the data were statistically analyzed. The path coefficient
was estimated by the Smart PLS bootstrap method and the significance of the path coefficient
was verified. The Sobel Test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continuity
intention as a parameter. The research results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it was found that self-efficacy and perceived usefulness had a significant influence in
the relationship with learning satisfaction. Second,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atisfaction and academic continuity intention was found to have a significant influence.
Third, depression and ease of use did not show any significant influence in the relationship
between learning satisfaction. Finally, a Sobel Test was conducted to verify the mediating
effect of academic continuity intention with self-efficacy, usefulness, ease of use, and
depression as independent variables and learning satisfaction as parameters. As a result of
both regression analyses, it was found that β values decreased, and learning satisfaction had
a mediating effect.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is suggested that research to increase learner satisfaction and
develop various contents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education that can increase
self-efficacy and perceived usefulness should be conducted in parallel. I think this study can
be used as basic data in establishing measures to continue studying for college students in
natural disaster situations or psychological crisis situations called COVID-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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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

2019년 중국 후베이성에서 발생한 코로나19는 

2020년 3월 세계보건기구인 WHO(World Health

Organization)에서 세계적 대유행 단계인 전염 팬데

믹(pandemic)을 선언하게 되었다[1]. 이러한 사회현

상으로 인해 2020년 1학기부터 대학교육에도 언택트 

시대가 시작되어 대학생들은 캠퍼스 생활이 아닌 동

영상 공유 플랫폼을 이용해 대학생들이 수업을 하는 

모습이 익숙해지고 있다.

2020년 초부터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는 

강력한 감염력과 치료 대처 방안 부재로 세계 시민들

의 생활에 대면접촉 제한이라는 새로운 질서를 부여

했다. 대학 교육도 원격, 비대면 환경으로 전환되었

다. 이러한 트렌드가 사회 전반에 확산되면서 원격,

비대면으로 전환하기는 감염병의 위험과 공포가 시

민들의 심리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코로나19에 

의한 사회 전반적인 경제 활동의 변화, 부정적 정서,

사회 질서의 변화와 함께 대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생

각도 코로나19 이전 시기와 많이 달라지고 있다. 2020

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의 여파로 대학은 비대면,

원격 교육 위주로 운영되었다. 이러한 비대면 위주의 

교육 정책으로 교수와 학생, 학생과 학생 간의 의사

소통의 부재로 인한 학습적인 제약이 발생하였다. 대

학생들의 학교 등교와 대학내 캠퍼스 시설 이용에 제

약이 발생한  상황에서 대학생이 코로나19 유행 이전 

시기와 동일하게 대학에 등록하는 행동이 사회적 관

심사가 되고 있다. 빅데이터 분석시스템 빅카인즈에

서 2020년 2월 10일부터 2021년 11월 30일까지 연관

검색어로 ‘대학생, ’코로나‘를 동시에 언급한 기사 

6,560건을 대상으로 빈도수가 가장 높은 단어는 ‘장학

금’, ‘등록금’, ‘확진자’, ‘비대면’ 순서로 나타났다. 이

러한 현상들은 대학생들이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

을 계속 등록하느냐의 여부는 언론에서도 대학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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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다루는 기사에서 중요한 사회 이슈가 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다.

코로나 펜데믹 현상이 장기화됨에 따라 불안과 우

울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사회

적 단절감 경험에 따른 우울감과 불안감은 대학생들

의 학업에도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성정혜ㆍ김춘

경[2]의 연구에서는 대학생 시기는 인생의 전환기로

써 자신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시기이며 타인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 자율성과 책임감 사이에서 사회적 

위기의식을 경험하기 때문에 우울감에 느끼기 쉬운 

시기라고 그들의 연구에서 밝힌바 있다. 우울은 청소

년들이 보이는 정서 문제 중 하나로써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는 시기이다. 특히 코

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고립, 외출 자제 등 일상의 

변화가 생기면서 우울이나 무기력증을 경험하는 사

람들이 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 강명희 등의 연

구에서는 대학생의 우울감은 학업중단으로도 나타나 

심각한 사회문제로 나타나고 있다고 하였다[3].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원격교육이 일상

이 되어버린 현시점에서 우울과 학습만족도와의 관

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이용한 원격교육에서 합리적 행동에 

기반을 둔 Davis[4]의 기술수용모형(Technology

Acceptance Model)을 적용하여 새로운 학습시스템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이용시 학습만족도와의 관계

를 파악해 보고, 대학생들의 학습행동 즉 자기효능감

(self-efficacy)이 학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하고자 하는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코로나19로 인해 타의적으로 원격수업을 하

게 된 대학생들의 새로운 학습시스템인 동영상 공유 

플랫폼을 통한 학습시 지각된 유용성과 지각된 사용

용이성이 학습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해 본다.

둘째, 대학생들의 학습행동 즉 자기효능감과 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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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19로 인한 우울이 학습만족도에 어떠한 영향을 미

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셋째, 학습만족도가 학업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해서도 살펴보고자 한다.

Ⅱ. 이론적배경

2.1 코로나 19에 대한 연구

코로나 19에 대한 연구는 짧은 시기에 많은 학자들

에 의한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 되어 지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펜데믹 시기의 우울감과 불안 같은 

정서적 혼란을 겪으며 사회적 혼란에 대한 불확실성

으로 인해 어려움을 의미하는 정서적 디스트레스를 

경험하고 있다고 했다. 코로나19를 다룬 초기 연구들

은 코로나19가 인간의 정서적 건강과 불안한 감정에 

많은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는 예측과 걱정을 하고 

있다[5, 6].

Haung과 Zhao[7]의 연구에 따르면 코로나 확산기

에 참가자의 35.1%가 심리 불안장애 증상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코로나 19 관련 연구들은 감염병과 백신 등의 치료

법에 관한 연구에 치우쳐 있으며 개인 또는 사회적 

소외자가 겪는 심리적 측면과 사회적 측면에서의 감

정과 행동 의 변화에 대한 학문적인 관심은 훨씬 적

게 연구되고 있다[8, 9]. 그러나 코로나19의 재확산과 

장기화로 인해 코로나 블루(blue)라는 새로운 신종어

가 사회적인 현상으로 나타날 정도로 코로나19로 인

한 부정적 감정을 느끼거나 불안, 우울 등을 호소하

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학문적인 측면에서 코로나 19로 인

해 대학생들이 느끼는 감정이나 행동의 변화들이 원

격수업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알아보

고자 한다.

2.2 유용성 및 사용용이성에 대한 연구

기술수용모델은 Fishbein과 Ajzen[10]의 합리적 행

동이론과 계획행동이론 등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합

리적 행동이론 이란 개인의 행동이 행위의도에 의해

서 결정되고 행위의도는 태도와 실제 행동과의 관계

를 나타내는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수

용모델은 새로운 기술을 채택에 있어 인지된 유용성

과 인지된 사용용이성 이라는 주요 변인으로 지속적 

사용의도를 결정한다고 하였다[6]. 이러한 지속적 사

용의도란 특정한 미래 행동으로 나타내려는 개인의 

의지와 행동으로 표현되어 사용 의도가 높으면 새로

운 기술은 성공한 것으로 판단 되고 있다. 인지된 유

용성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자신의 일에 생

산성과 효율성이 증대될 것이라 느끼는 정도를 말한

다. 인지된 사용 용이성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기 

쉽다고 느끼는 정도를 말한다.

이러한 기술수용모델은 새로운 테크놀로지의 사용

의도와 관련된 변인들 간의 관계 탐색에 유용하도록 

모형의 변형 및 확장이 용이하다고 하였다[11].

교육학 분야에서도 온라인 학습 및 온·오프라인융합

형 학습, 학습관리시스템(LMS: Learning Management

System), 전자 칠판, 전자 교과서 등 다양한 새로운 기

술의 채택과 관련성이 높아 빈번하게 적용되고 있다.

서순식[12]의 연구에서는 관찰가능성, 적합성, 주관

적 규범을 외생변인으로 설정하고 인지된 이용 용이

성, 인지된 유용성, 이용의도를 내생변인으로 하는 전

자 교과서 수용의도에 관한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

을 코로나19로 인한 상황에서 학습자가 온라인 플랫폼

을 수업에서 사용하는 것이 새로운 학습성과라는 중요

한 성과 향상에 기여할 것이라고 생각에서 출발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인지된 유용성과 인

지된 사용 용이성을 연구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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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

자기효능감에 대한 선행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andura[13]의 연구에서는 자기효능감이란 개인이 

특정 상황에서 적정한 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스스로에 대한 신념이자 믿음이라 

정의하였다. 그의 연구에 의하면 인간은 주도적으로 

자신의 행위를 선택하고 실천하는 성향이 강하며, 어

려움을 극복하는데 자기효능감의 역할이 강하게 요

구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적극적인 학

습 활동이나 과제를 학습자가 주도적으로 완수할 수 

있다는 주관적인 자기 확신이라고 할 수 있다.

김한나와 감성원[14]의 연구에 의하면 대학생들의 

자기 주도적인 학습능력에 대한 자기효능감이 높은 

경우 학습만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난다고 그들의 

연구에서 밝힌바 있다.

Pintrich & De Groot[15]의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

기효능감은 효율적인 인지적 전략의 사용을 증가시

켜 높은 수행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주요한 변인이라 

하였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은 본 연

구에서는 학습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연구

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2.4 우울에 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와 관련하여 대학생들의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정서적 요인으로 

우울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였다.

우울감 이란 슬픔, 흥미 상실, 미래에 대한 부정적

인 생각 등이 복합적으로 나타나며, 인간의 사고나 

행동 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16].

우울은 청소년 시기에 보이는 정서 문제 중의 하나

이다. 대학생 시기는 청소년기에서 성인기로 전환되

는 시기이다. 그러므로 대학생들은 대인 관계와 사회 

진출 등의 다양한 과제를 경험하는 시기이므로 이 시

기에 정신적 스트레스에 의해 우울이 증가 한다[2].

특히 현재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인해 고립과 외출 자

제 등 일상에 큰 변화가 생기면서 우울감이나 무기력 

증상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음이 여러 논

문에서 보고되고 있다. 선행연구들에 의하면 우울이 

학생들의 학습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학습

만족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우울을 연구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2.5 학습만족도 및 학업지속의향에 대한 연구

본 연구에서는 학생들의 학습만족도 및 학업지속

의향에 대한 기존연구를 다음과 같이 살펴보았다.

신소영, 김지심[17]의 연구에서는 학습만족도는 학

습과 관련된 학생들의 선택이라고 하였다. 그들의 연

구에서는 온라인 수업에서의 학습만족도는 수업방식

에 대한 만족도와 수업의 내실화와 그리고 학습에 대

한 피드백이 적절히 이루어 져야 한다고 제시하였으

며 무엇보다 학습 평가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사전에 

제시 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학업지속의향이란 학습자가 현재 본인이 하고 있는 

학업을 지속 혹은 계속하고자 하는 의향을 말한다. 박

지영[18]의 연구에서는 학업지속의향을 교육학의 관점

에서는 학습자가 학습을 지속하려는 행동 또는 의지로 

볼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학업지속의향이란 대학의 

연속성 즉 지속 가능한 운영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

로 중요한 사항이다. 학생들이 학습에 능동적으로 참

여하여 성취감을 느끼는 것은 학업지속의향의 전단계

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이 다음 학기에 재등록

을 하고, 중도 탈락 하지 않고 현재의 학위 과정을 이수

하는 것도 학업지속의향과 관련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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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학습만족도와 학업지

속의향을 연구변수로 사용하고자 한다.

Ⅲ. 연구 방법

3.1 연구 대상

본 연구는 대구지역에 소재하는 대학생을 대상으

로 2020년 11월 9일부터 2020년 11월 25일까지 사회

과학 온라인 설문지 KSDC(Korea Social Science Data

Center)를 통해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설문지는 총 

352부를 회수하였다. 이들 중 무응답 또는 불성실하

게 응답한 것으로 판단되는 42부를 제외한 310부를 

실증연구에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은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SPSS 2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적 분석 및 요인분석을 실시 하였으며,

Sobel Test를 실시하여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리

고 Smart PLS 3.3.3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구조모형에 

대한 평가와 측정모형의 평가를 수행하였다. Smart

PLS에서 경로계수를 추정하기 위해 부트스트랩 방법

으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의 기술적 분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응답자 성별은 남자 46.9%, 여자 53.1%이였다. 학년

은 1학년이 가장 많은 67.7%의 비율로 나타났으며, 2

학년 15.5%, 3학년 8.7%, 4학년 8.1%로 나타났다. 전

공은 인문사회계열이 가장 많은 47.4%, 이공계열 

34.5%, 예체능계열 11.2%, 의료보건계열 6.8%로 나타

났다. 비대면 수업 수강 장소는 자택이 88.7%, 자택주

변이 8.4%, 학교와 학교주변이 1.0%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인구통계학적 특징은 다음의 <표 1>로 정리

하였다.

3.2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

본 연구에서는 인지된 유용성에 대한 연구와 인지

된 사용용이성에 대한 연구 그리고 자기효능감과 우

울에 대한 연구, 학습만족도에 관한 연구를 기초로 

하여 코로나19로 인한 원격수업이 대학생들의 학업

지속의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모형을 다음의 

<그림 1>과 같이 설계하였다.

<표 1> 연구대상의 인구통계학적 특성 

구분 빈도 퍼센트

성별

남 145 46.9

여 165 53.1

합계 310 100

학년

1학년 210 67.7

2학년 48 15.5

3학년 27 8.7

4학년 25 8.1

합계 310 100

전공

인문사회계열 147 47.4

이공계열 107 34.5

예체능계열 35 11.3

의료보건계열 21 6.8

합계 310 100

수강 

장소

자택 275 88.7

자택주변(카페, 독서실) 26 8.4

학교와 학교주변(카페, 도서관) 3 1.0

기타 6 1.9

합계 310 100

<그림 1> 연구모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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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대학생들이 느

끼는 자기효능감이 학습만족도에 어떤 관련이 있는

지 살펴보고자 한다. 자기효능감은 인간의 행동을 예

측하거나 학습자의 학습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한 변인으로 자리잡고 있다. Pintrich & De Groot[14]

의 연구에서는 학업적 자기효능감은 효율적인 인지

적 전략의 사용을 증가시키며, 실질적 학업 역량에 

있어서 본인의 능력보다 높은 수행수준에 도달하게 

하는 요인이라 하였다.

그리고 코로나19로 인해 생겨난 코로나 블루(blue)

라는 신종어처럼 우울한 감정이 학습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조사해 보고자 한다. 김경령

과 서은희[19]의 연구에서는 학업성취도 면에서 우울 

수준이 높은 집단이  우울 수준이 낮은 집단보다 유

의하게 낮았다.

합리적 행동 이론인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

용이성이 학습만족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파

악하고자 한다. 합리적 행동 이론인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이미 원격교육의 학업성취도 

및 학업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나오고 있다. 와 관련해서 사용되고 있다. 이명숙과 

이규민[20]의 연구에서는 인지된 유용성이 학업성취

에 영향을 주고 있으며, 나아가 학업성취도는 학교적

응도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요인이라 하였다.

온라인 수업에서 학습만족도는 학습과 관련된 학생

들의 선택이다. 온라인 수업에서의 수업 만족도는 수

업방식에 대한 만족도와 수업의 내실화와 학습에 대한 

빠른 피드백이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므로 온

라인 비대면 수업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콘텐츠 

제작과 상호작용 그리고 자기효능감을 높이는 방법에 

대한 협의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업지속의향은 학습자가 현재 본인이 진행하고 

있는 현재 학업을 지속하고자 하는 의지를 말한다.

이러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연구모형과 다음

의 <표 2> 연구가설에서 구체화하였다.

3.3 연구 도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사용한 척도들을 수

정하여 활용하였다. 원격 수업을 수강하는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측정하는 도구로 차민정[21]의 설문을 

활용하였다. 그리고 인지된 유용성과 인지된 사용용

이성은 Davis[3]의 연구와 김진만, 김재영[22]의 연구

를 토대로 본 논문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

다. 우울에 대한 척도는 최진오[23]의 척도를 사용하

였다. 학습만족도는 박혜정[24]의 설문을 토대로 본 

연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학업지속

의향에 대한척도는 조향미[25]의 논문을 근거로 본연

구의 취지에 맞게 수정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측정방법은 Likert 5점 척도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측정 도구는 대학생들의 자기효능감

을 알아보기 위한 자기효능감 10문항, 학업지속의향 

10문항, 학습만족도 7문항, 우울 12문항, 유용성 4문

항, 사용용이성 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다음의 <표 

3>은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를 보여 주고 있다.

<표 2> 연구가설

가설경로

직접 

효과

자기효능감 ⇒ 학습만족도 (H1)

유용성 ⇒ 학습만족도 (H2)

사용 용이성 ⇒ 학습만족도

우울 ⇒ 학습만족도 (H4)

학습만족도 ⇒ 학업지속의향 (H5)

간접 

효과

자기효능감 ⇒ 학습만족도 ⇒ 학업지속의향 (H1H5)

유용성 ⇒ 학습만족도 ⇒ 학업지속의향 (H2H5)

사용 용이성 ⇒ 학습만족도 ⇒ 학업지속의향 (H3H5)

우울 ⇒ 학습만족도 ⇒ 학업지속의향 (H4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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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연구 결과 

본연구 변수들의 타당성 검증을 위해 탐색적 요인

분석과 확인적 요인분석을 실시하였다. 확인적 요인

분석결과 학업지속의향 2는 요인적재량 0.470, 학업지

속의향 3은 요인적재량 0.344, 학업지속의향 4는 요인

적재량 0.326, 학업지속의향 5는 요인적재량 0.022, 우

울 1은 요인적재량 0.066으로 나타나 요인적재량 0.5

이하로 제외되었다. 본 연구에서 측정한 자기효능감,

학업지속의향, 학업만족도, 우울, 유용성, 사용용이성

은 개념 신뢰도(C.R)의 값은 사회과학 기준에서 통상

적으로 사용하는 0.7 이상을 충족하여 집중타당성이 

확보되었다고 볼 수 있다. 평균 분산 추출값(AVE)은 

Fornell과 Larcker가 제안한 임계치인 0.5를 넘고 있

어 판별 타당도가 양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26].

다음의 <표 4>는 설문 결과의 요인적재량과 크론

바흐 알파(Cronbach's α) 값과 개념신뢰도 값, 평균 

분산 추출값(AVE) 값을 보여 주고 있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설문에 사용한 문항은 

크론바흐 알파 값의 검증결과 모든 개념이 0.8을 넘

고 있다.

다음의 <표 5>은 판별타당성 분석 결과이다. <표 

5>를 살펴보면 평균분산추출 값이 각 요인의 상관계

수의 제곱값 보다 크기 때문에 판별 타당성은 충족되

었다고 할 수 있다.

<표 3> 연구변수의 조작적 정의

변수 설문내용

자기효능
감

1. 나의 의지대로 학습을 진행하는 정도
2. 학습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정도
3. 제공된 학습 자료를 꼼꼼하게 읽는 정도
4. 스스로 새로운 학습정보를 찾는 정도
5. 학습 이해 점검을 위해 복습, 예습을 하는 정도
6. 교수님과 적극적으로 소통 하는 정도
7. 내가 학습을 하는 이유를 항상 생각하는 정도
8. 내가 학습에 방해가 될 때 다시 집중하기 위해 노력하는 정도
9. 내가 학습하는 동안 다른 것을 하지 않는 정도
10. 학습을 잘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하는 정도

학업지속
의향

1. 내가 대학에 다니고 있는 이유와 목적을 알고 있는 정도
2. 대학을 통해 이루고 싶은 목표가 있는 정도
3. 학과(전공)에 만족하는 정도
4. 나는 기회가 된다면 다른 학교로 옮기고 싶다고 느끼는 정도
5. 나는 기회가 된다면 다른 전공으로 옮기고 싶다고 느끼는 정도
6. 나는 ○대학교에 다니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만족하고 있는 정
도
7. 현재 대학교에서 계획한 나의 공부를 마무리할 것이라 생각하는 
정도
8. 나는 계획한 학위를 현재 학습하고 있는 대학교에서 취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도
9. 공부하는 과정에서 마주치게 되는 장애물을 극복하기 위해 열심
히 노력하는 정도
10. 다음 학기에도 등록할 생각이 있는 정도

학업만족
도

1. 수강 과목에서 전문지식을 얻었는 정도
2. 수강과목은 나에게 시간 관리 기술을 개발 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하는 정도
3. 수강과목이 사고 능력을 향상시켜 주는 정도
4. 수강과목을 통해 나의 지적수준이 향상 되는 정도
5. 수강과목을 통해 다양한 사고방식이 생기는 정도
6. 수강과목을 통해 얻은 지식은 효과적인 업무를 가능하게 하는 
정도
7. 수강과목을 통해 학습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정도

우울

1. 요즘 의욕이 없는 정도
2. 기운이 없고 침체 된 기분인 정도
3. 울기를 잘하는 정도
4. 내가 어떤 함정에 빠져 헤어날 수 없는 느낌이 드는 정도
5. 자책을 잘 하는 정도
6. 외로움을 느끼는 정도
7. 기분이 울적한 정도
8. 매사에 걱정이 많은 정도
9. 매사에 관심과 흥미가 없는 정도
10. 장래가 희망 없는 것 같이 느끼는 정도
11. 매사가 힘들다고 느끼는 정도
12. 허무한 느낌이 드는 정도

유용성

1. 원격강의가 유용하다고 생각 하는 정도
2. 학업의 성과를 높여 줄 것 같은 정도
3. 내가 하는 일을 좀 더 쉽게 해주는 정도
4. 수강하는 것은 효과적으로 나의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 정도

사용
용이성

1. 원격강의를 수강하는 것은 쉬운 정도 
2. 수강 방법이 명확하고 쉬운 정도  
3. 수강 방법에 익숙해지는 것은 별로 어렵지 않은 정도
4. 원하는 작업 수행이 용이한 정도

<표 4> 신뢰성 및 타당성 분석결과

변수항목
요인

적재량

Cronbach's 

⍺ C.R. AVE

자기 
효능감

1
2
3
4
5
6
7
8
9
10

0.684
0.718
0.680
0.745
0.714
0.612
0.632
0.627
0.635
0.704

0.898 0.921 0.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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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다중회귀분석을 통해 인과관계의 

영향력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매개효과 검증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Sobel Test를 실시하여 자기효능감,

유용성, 사용용이성, 우울과 학업지속의향과의 관계

에서 학습만족도의 매개효과를 살펴보았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Smart PLS를 이용해 부트스트랩 방법

으로 경로계수를 추정하고 경로계수의 유의성을 검

증하였다.

연구변수에서 종속변수의 설명력 ( )은 학습만족

도의 설명력은 59%로 나타났으며, 학업지속의향에 

대한 설명력은 42%로 나타났다. 본 연구의 가설 검증

결과는 다음의 <표 6>, <표 7>과 같다.

대학생의 학습만족도 및 학업지속의향에 어떤 요

인이 영향을 미치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값은 0.596로 나타나 회귀식의 설명력은 59%의 설명

력이 있으며, F값은 40.164(p<0.001)로 유의미하게 나

타났다. 다음은 연구가설의 분석한 결과를 정리해보

고자 한다. 첫째, 자기효능감과 학습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β값 0.497, p값0.000으로 나타나 유의한 영

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인지된 유용성과 학습만족도의 관계를 살펴

보면 β값 0.171, p값 0.000으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력

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인지된 사용 용이성

과 학습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β값 0.011, p값 

0.738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넷

째, 우울과 학습만족도의 관계를 살펴보면 β값 –

0.051, p값 0.207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력이 나타나지 

않았다. 다섯째, 학습만족도와 학업지속의향의 관계

학업 
지속 
의향

1
6
7
8
9
10

0.502
0.693
0.778
0.742
0.632
0.652

0.895 0.943 0.795

학습 
만족도

1
2
3
4
5
6
7

0.785
0.697
0.825
0.834
0.804
0.788
0.811

0.868 0.892 0.785

우울

2
3
4
5
6
7
8
9
10
11
12

0.847
0.502
0.755
0.754
0.708
0.827
0.737
0.709
0.688
0.788
0.813

0.986 0.936 0.854

유용성

1
2
3
4

0.851
0.838
0.502
0.521

0.829 0.897 0.745

사용 
용이성

1
2
3
4

0.872
0.870
0.589
0.512

0.928 0.954 0.874

<표 5> 판별타당성 분석결과

변수 1 2 3 4 5 6

자기 

효능감
0.852

학업지

속의향
0.550** 0.907

학습 

만족도
0.620** 0.495** 0.857

우울 -0.276** -0.281** -0.243** 0.940

유용성 0.182** 0.206** 0.254**
-0.120*

*
0.863

사용 

용이성
0.090** 0.141** 0.102**

-0.121*
*

0.169*
*

0.935

대각선에 진하게 처리된 항목 : AVE , ** p<0.01

<표 6> 직접 효과 분석 결과

구분 연구변수 β t-값

직접 

효과

자기효능감 ⇒ 학습만족도 0.497 13.171

유용성 ⇒ 학습만족도 0.171 5.231

사용용이성 ⇒ 학습만족도 0.011 0.335

우울 ⇒ 학습만족도 -0.051 -1.226

학습만족도 ⇒ 학업지속의향 0.281 6.149


 0.596

F 4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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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살펴보면 β값 0.281 p값 0.000으로 나타나 유의한 

영향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유용성, 사용용이성, 우울

을 독립변인으로 학습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학업지

속의향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는 <표 7>와 같이  값이 0.426로 나타나 

회귀식은 약 42%의 설명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값이 31.231(p<.001)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자기효능감과 학업지속의향은 학습만족도의 매개

효과는 β값 0.436, p값 0.000으로 나타났으며, Sobel

Test 결과 자기효능감과 학업지속의향은 Z=7.26,

P<0.001로 나타나 학습만족도의 매개효과는 유의미

한 매개변수 임을 검증하였다. 인지된 유용성과 학업

지속의향은 학습만족도의 매개효과는 β값 0.153, p값 

0.000으로 나타났으며, Z=3.59, P<0.001로 나타나 유

의미한 매개변수 임을 검증하였다. 사용용이성은 β값 

0.009, p값 0.834, 우울은 β값 –0.151, p값 –1.504 나타

났다.

Ⅴ. 결론 및 시사점 

본 연구에서는 원격교육을 하는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자기효능감, 인지된 유용성, 인지된 사용용이성,

우울이 학습만족도와 나아가 학업지속의향과의 관계

를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통계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자기효능감과 인지된 유용성은 학습만족도

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김

한나와 감성원[13]의 연구에서 자기효능감은 학습만

족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연구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인지된 사용용이성은 학습만족도에 유의미

한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본연구 결과 나타났다. 이는 

이종만[27]의 연구에서 시사한 바와 같이 대학생들이 

원격 강의 동영상 콘텐츠를 시청하는 모습이 점차 익

숙해져 가고 있다고 하였듯이 본 연구는 비대면 강의

에 2학기를 맞이한 대학생들에게 온라인도구의 사용

에 대해 이미 익숙해져 있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셋째, 우울은 학습만족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은환[28]의 연구에

서는 한국에서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우울을 경험하

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우

울로 인해 학습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

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째, 학습만족도는 학업지속의향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학업지속의향이 

낮아지면 학업중단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학생

과 대학 모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학습만족도는 대학과 학생 모두

의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박지영[18]의 연

구에서는 대학에서의 학업중단의 부정적 효과가 나

타나므로 대학의 구조적인 문제로 지적한 바 있다.

다섯째, 본 연구에서 자기효능감, 유용성, 사용용이

성, 우울을 독립변인으로 학습만족도를 매개변인으로 

학업지속의향과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검증결과 자기효능감 첫 번째 회

귀분석 결과 β값은 0.497, 두 번째는 β값 0.436, 유용

<표 7> 간접효과 분석결과

구분 연구변수 β t-값

간접효

과

자기효능감 ⇒ 학습만족도 ⇒ 

학업지속의향
0.436 9.845

유용성 ⇒ 학습만족도 ⇒ 

학업지속의향 
0.153 4.634

사용 용이성 ⇒ 학습만족도 ⇒ 

학업지속의향 
0.009 0.216

우울 ⇒ 학습만족도 ⇒ 

학업지속의향 
-0.164 -1.504

0.426

F 3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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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경우 첫 번째 회귀분석 결과 β값은 0.171, 두 번

째는 β값 0.153으로 나타났으며, 사용용이성은 첫 번

째 회귀분석 결과 β값은 0.011, 두 번째는 β값 0.009,

우울은 첫 번째 회귀분석 결과 β값은 -0.051, 두 번째

는 β값은 –0.164로 나타나 β값이 모두 감소하는 효과

가 나타나 학습만족도는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Baron & Kenny[29]에서 독립변수와 매개변

수를 이용해 회귀분석을 실시하여 매개변수가 종속

변수와 유의한 관계인지를 살펴본다. 그리고 종속변

수에 대한 독립변수의 효과가 두 번째 단계가 첫 번

째 단계의 효과보다 값이 적게 나타나는 경우 매개효

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

로 본 연구 결과 자기효능감, 유용성, 사용용이성, 우

울을 독립변인으로 학업지속의향을 종속변인으로 보

았을 때 학습만족도는 매개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

다.

본 연구는 실증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정

책적 시사점을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 대학생

들의 학습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자기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지속적인 관심이나 정책이 필요하다. 또한 

대학 동료들 혹은 대학 선후배와의 밀접한 교류가 필

요하다고 생각한다. 특히 2020년에 입학한 신입생의 

경우 대학 입학 직후 대학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다른 

학년보다 정서적으로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집단이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고학년에 비해 신입생

들은 중도탈락의 위험성이 높은 집단이며 학년이 높

아질수록 대학생들의 중도탈락의도가 낮아질 수 있

다. 이는 온라인 학습자가 어떠한 학습상황에서도 자

기주도 학습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탄력적인 학습환

경을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

김경령·서은희[19]의 연구에 의하면 우울 수준이 

높은 집단은 학업성취도가 낮고 시간 관리 및 시험전

략을 잘 활용하지 못하며 자기효능감이 낮다. 그러므

로 불안과 회피 동기가 높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러

한 선행연구 결과를 보면 자기효능감과 우울과 시간 

관리는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

로 이 세 가지 요인에 문제가 있는 학생은 학습 및 학

교생활에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으며 이는 학업지속의향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이 될 수 있다. 으로 해석된다. 그러므로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 시간관리 및 시험관리를 

잘 할 수 있도록 전략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코로나19라는 위기상황에서 전면 원격교육을 받게 

된 대학생들은 우울로 인해 학습만족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우울은 학습만족

도에 직접적인 변인은 되지 않았다. 대학생들의 학업

지속의향은 사회로 나아가는 마지막 단계이므로 국

가의 인적 자원의 양성과 노동력을 활용하는 데 어려

움을 초래할 수 있으며 나아가 국가 경쟁력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다. 박지현[30]의 연구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코로나 19 상황에서 대학생의 우울이 부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친다고 제시하였으며 김인환, 남윤

철[31]의 연구에서는 유용성은 환경에 따라 흥미, 즐

거움, 내재적 만족감을 유발 시킬 수 있을 것이라 하

였다. 대학에서 학생의 우울감을 낮추고 대응할 수 

있는 의료 복지와 심리적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코로나19로 인해 대학생들의 정서 문제가 유발될 

수 있음은 세계 여러 나라의 조사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대학생 시기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에 적응하며 앞으로의 진로를 탐색하며, 성인기로 전

환하면서 다양한 해결 과제를 수행하는 시기이다. 코

로나19로 인해 비대면 교육이 강화되어가는 현시점

에서 시대적인 어려움을 격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학

습에 대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한 다양한 교수법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는 코로나19라는 자연재해 상황이나 심리

적인 위기 상황의 대학생들에게 학업을 지속하기 위

한 대책 수립을 함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라 생각한다. 그리고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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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콘텐츠의 개발과 학

습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가 병행해서 진행되

어야 한다고 제언해 본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한계점을 가진다. 첫째, 본 

연구는 대구지역의 K대학 학생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진행하였다. 그러므로 다른 대학 학생들에게 일반화

하기에 연구의 한계를 가진다. 둘째, 학년분포가 1학

년이 가장 많은 67.7%의 비율로 나타났다. 그러므로 

추후 다양한 학습 특성을 지닌 학습자 전반을 대상으

로 한 후속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셋째, 수업 

운영 형태에 대한 연구가 본 연구에서 고려 되지 않

았다. 온라인 수업의 경우 실시간 또는 녹화 등 매체 

유형에 따른 차이의 고려 필요가 있다고 사료 된다.

추후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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